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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at a Glance

    임마누엘!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

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입

니다. 우리가 그토록 찾고 찾는 하나님, 그

리고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나와 

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. 그래서 

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

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

기도합니다. 그런데 말이지요, 주님이 나와 

함께 있는 것이 “모두에게” 정말 복이고 즐

거움일까요? 

두 마리의 암소가 무언가를 싣고서는 블레
셋 평야 저 멀리서 오고있습니다. 벧세메스 

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그 모습

을 보고서는 무언가 보려고 한걸음에 달려

왔습니다. 그 수레에는 하나님의 궤가 실려 

있었습니다. 얼마나 놀랍고 행복했을까요? 

일곱 달 전에 전쟁 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

게 빼앗긴 법궤를 아무런 피흘림 없이 다시 

찾았을 뿐 아니라(삼상 6:1), 거룩한 법궤가 자

기 마을로 들어왔으니 말이지요. 

    율법에 따르면, 성막의 성소에서 제사장

들, 그것도 대제사장만 법궤를 일년에 한번 

속죄일에 볼 수 있었습니다. 그것도 어쩔 수 

없이 드러나는 법궤를 보는 것이지, 그 법궤

의 뚜껑인 그룹이 앉아 있는 속죄소는 볼 수 

없었고, 법궤의 안쪽을 들여다 보는 것은 상

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(레 16). 대제

사장이나 볼 수 있는 법궤를 레위 인도 아닌 

벧세메스의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

었으니, 얼마나 신기했을까요? 기쁨에 넘친 

벧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를 패다가 장작

을 만들고, 끌고온 암소들을 번제로 드렸습

니다 (삼상 6:14). 

    악몽은 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하나

님을 섬길 때에는 지켜야할 법도가 있습니

다. 소로 드리는 번제라면 흠이 없는 수컷으

로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(레 

1:3). 벧세메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

을 몰랐는지, 아니면 알기는 했지만, 그럼에

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 나름대로 좋은 것, 

값어치 있는 것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있

어서 그랬는지, 수레를 끌고 올라온 암소들

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. 

    게다가 벧세메스의 사람들은 감히 할 수 

없는 일을 하나 더 벌였습니다. 법궤를 싣

암소가 벧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

고 블레셋 방백들은 벧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. 벧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

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(삼상 6:12-13)

벧세메스. 소렉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, 왼쪽은 블레셋 평야 방향, 오른쪽은 예루살렘 산지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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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온 수레 위에는 블레셋 사람들

이 자기들의 마을의 수많큼 보낸 

쥐모양의 금덩이들이 상자에 담겨 

있었는데, 아직 법궤가 이스라엘 

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지 

않은 터라, 다른 이스라엘의 주민

들에게 말하지만 않는다면, 그 쥐

모양의 금덩어리들은 벧세메스 사

람들의 것이 되리라는 욕심에 또 

다른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. 법궤 

안에 그 금덩어리보다 훨씬 더 값

어치 있는 무언가가 들어가 있으

리라 기대감을 가지지는 않았을까

요? 벧세메스의 주민들은 너나 할 

것없이 그 법궤 안을 들여다 보았

습니다.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70

명이 죽었습니다. 두려움에 사로

잡힌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제서

야 자기 마을에 법궤가 들어왔다

는 사실을 기럇여아림 사람들에게 

알리고 옮겨 가주기를 간청했습니

다(삼상 6:21). 

    임마누엘! 그 말처럼 하나님, 예

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동행하

신다면, 그 삶은 복을 받고 늘 은

혜 가운데 있으리라 막연한 상상

을 합니다(삼하 6:11). 그러나 주님이 

우리와 함께 하시나(임마누엘), 그 분

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

하고,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

로서 지켜야할 사람으로서의 마땅

히 해야할 바를 온전히 지키지 못

한다면,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

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

는 것을 벧세메스에서 다시 기억

해 봅니다. 


